
중국 언론계 동 시찰 후기

심영진 심리본부장

중국학자와 기자들의 관심은 기대 이상이었다. 지

난 5월 24일 박용상 언론중재위원장이 중국 언론

계 시찰(관련 기사는 『                     』 2016년 6월

호 14쪽 참조) 중 베이징대학 신문방송학원의 초

청으로 진행한 특강에 베이징대를 비롯하여 중국

전매대학, 베이징 사범대학 등에서 온 교수, 기자, 

학생 1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어진 질문들은 크

게 두 가지로 구분되었다. 첫째는 한국의 언론조

정·중재제도와 절차 등에 관한 질문으로, 조정대

상의 범주에 블로그도 포함되는지, 조정중재를 거

쳐야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같은 사

안에 대한 여러 중재부의 조정 결과가 상이하지 않

도록 조치하는 것이 있는지, 신청할 때 비용이 드

는지, 35년 동안 한국이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

용해 올 수 있었던 근저로서의 공정성 및 실효성의 

장치는 무엇인지 등등 제도 운용에 관한 매우 구

체적인 질문들이 쏟아졌다. 

나머지 질문들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특징을 고려한 새로

운 피해구제 제도에 관한 것으로,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잊힐 권리

가 한국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위

법한 보도에 달린 악성 댓글의 책임 주체는 댓글 

작성자인지 인터넷 언론사인지, 잘못된 복제 기

사 등으로 인한 책임을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강요할 수 있는지, 복제 기사나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기술적인 방안들은 마련되어 

있는지 등이었는데, 이러한 질문들은 새로운 피

해구제를 위한 법 개정안을 준비하며 위원회가 

고민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3년 전, 한국언론학회가 베이징대 신문방송연

구회 회원 50여 명을 초청하여 학술행사를 개최

하였을 때, 위원회도 참석하여 언론조정·중재제

도를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다. 당시 베이징대 첸

카이허(陳開和) 신문방송학원 교수는 중국에서

도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사례가 매우 많은데, 이 

제도를 도입하면 손쉽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

겠다며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그다음 해인 2014

년 위원회가 유럽과 아시아 등 15개국의 언론인

과 학계 및 법조계 관계자 300여 명을 초청해 국

제컨퍼런스를 개최했을 때, 중국 베이징대에서 

참석한 쉬징(許靜) 교수는 박용상 위원장을 별

도로 인터뷰하여 ‘상하이 저널리즘 리뷰’ 2015

년 제2호에 한국의 언론조정·중재제도를 자세

히 소개하는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는 당시 영국

의 언론 자율규제기구인 PCC가 이빨 빠진 호랑

이로 비유되고 있던 것에 비해 이웃 국가 한국에

서는 매우 독특한 언론분쟁해결기구인 이 제도

를 30년이 넘게 잘 운용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였

다. 쉬징 교수와 첸카이허 교수는 이러한 우리 제

도와의 인연으로 이번 박용상 위원장의 베이징

대 특강을 함께 적극적으로 주선하였다. 

이번 중국 방문에서 언론피해구제제도에 관

한 중국 학계와 행정기관의 입장 차가 현재로써

는 매우 크다는 점도 느꼈다. 언론 정책을 담당하

는 행정기관인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우상즈

(吴尚之) 부국장은 중국에서의 언론분쟁은 법원 

소송, 기자협회와 같은 기관의 업계 윤리, 그리고 

각급 행정부가 언론보도 침해 사례를 접수하여 

영업금지 등 행정처분을 하는 3가지 방안으로 

잘 해결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그러면서도 이

번 위원회의 방문으로 한국의 언론조정·중재제

도를 자세히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매년 중국 기자단이 한국을 방문할 때면 위원

회를 찾아 우리 제도에 많은 질문과 관심을 표명

하곤 한다. 3~4년 전만 해도 중국의 포털사이트

에 한국 언론중재위원회 관련 기사가 전무하던 

것에 비해, 이제는 그동안 위원회를 다녀간 기자

들이 작성한 기사와 이번 위원장의 특강으로 말

미암아 위원회를 검색하면 등장하는 기사 리스

트가 5~6페이지를 훌쩍 넘어가게 되었다. 

1981년 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민주화와 함께 

이 제도가 더 발전한 한국을 바라보며, 체제가 

다른 중국에서도 그 가능성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을 진지하게 개진한 한 중국 

법학자를 마주하니, 우리 제도에 대한 중국학자

들의 관심은 단지 학문적인 관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언론조정·중재제도 도입,

그 가능성을 탐색하는 중국의 학자들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관계자 면담

중국 베이징대학 초청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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